
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｜‘PC의 부활+멀티 플랫폼·크로스 플레이 지원’ 새 트렌드

펄어비스는 올해 지스타에서 진행한 ‘펄어비스 커넥트 2019’(왼쪽)를 통해 공개한 ‘플랜8’, ‘도깨비’, ‘붉은사막’, ‘섀도우 아레나’ 등 4종의 게임을 PC와 콘솔용으로 제작 중이다. 넥슨은 콘솔과 PC의 크
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‘카트라이더: 드리프트’를 준비중이다. 사진제공｜펄어비스, 넥슨

게임 플랫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
있다.

하나의게임콘텐츠를모바일은물론P
C나 콘솔 등 다양한 기기에서 즐길 수 있
는 ‘멀티 플랫폼’과 ‘크로스 플레이’가 새
로운 게임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. 이
에 따라 모바일에 밀려 한동안 빛을 보지
못한 PC게임은 물론 그동안 업계의 관심
도가 낮았던 콘솔게임 개발 소식도 속속
전해지고있다.

11월 열린 지스타에서도 PC와 콘솔게
임이 눈길을 끌었다. 펄어비스는 ‘플랜8’
과 ‘도깨비’, ‘붉은사막’, ‘섀도우 아레나’

등 이때 공개한 4종의 게임을 PC와 콘솔
용으로 제작 중이다. 펄어비스는 PC에서
시작해 모바일과 콘솔로 확장한 ‘검은사
막’의 성공사례를 이어 받아 PC 기반 게
임을 콘솔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
에서즐길수있도록할것으로보인다.

정경인 펄어비스 대표는 “게임 개발
기술력을 바탕으로 PC, 모바일 뿐 아니
라 한국 게임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
던 콘솔 시장에도 진출했고, 이번에 공

개한 신작도 모든 플랫폼 출시를 목표로
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라인게임즈도 내년에 10종 정도의 게
임을 공개할 예정인데, 모바일게임 외에
콘솔 타이틀 ‘베리드 스타즈’를 비롯한
PC와 콘솔 게임이 다수 포함돼 있다.

인기 모바일게임을 PC로 즐길 수 있
는 사례도 늘고 있다. 모바일게임이 4K
를 지원하는 등 PC게임의 품질과 큰 차
이가 없어진 것이 이런 영역 확장에 한
몫을 했다. 엔씨소프트는 ‘퍼플’이라는
크로스 플레이 서비스 베타 버전을 27일
선보였다. 키보드 및 마우스 조작 시스
템과 플레이 화면 스트리밍을 지원하는
서비스다. 이용자는 퍼플을 통해 최근
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다중접속역
할수행게임(MMORPG) ‘리니지2M’을
PC서도 즐길 수 있다.

넥슨도 인기 모바일 MMORPG ‘V4’

의 PC 버전을 12월 출시하기로 했다. 넥
슨은 콘솔과 PC의 크로스 플레이를 지
원하는 글로벌 멀티 플랫폼 프로젝트
‘카트라이더: 드리프트’도 준비중이다.

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마이크로소
프트(MS) ‘엑스박스 팬 페스티벌 X019’
에서 처음 공개했는데, 국민게임 ‘카트
라이더’ 지적재산권(IP)을 기반으로 한
캐주얼 레이싱게임이다. 콘솔과 PC로
시작해 다양한 플랫폼을 자유롭게 넘나
들도록 개발하고 있다.

게임업계의 플랫폼 경계 허물기는 더
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. PC게임을 스마
트폰에 스트리밍해주는 삼성전자의 ‘플
레이갤럭시링크’를비롯해구글의 ‘스타
디아’와 MS의 ‘엑스 클라우드’ 등 클라우
드 게임들도 멀티 플랫폼과 크로스 플레
이의기폭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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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플랫폼, 경계가사라지다
꺜펄어비스,PC·콘솔용게임4종공개
꺜엔씨‘리니지2M’PC지원‘퍼플’출시
꺜넥슨 ‘카트라이더’멀티플랫폼준비

엔씨소프트의 크로스 플레이 서비스 ‘퍼플’

아 프 리 카 T V 는
11일까지 한국관광
공사와 함께 ‘코리
아둘레길 기부 대
장정’을 진행한다.
아프리카TV BJ들
이 걷기여행길 ‘코
리아둘레길’ 200k

m를 걷고, 걸은 만큼 소외계층에게 기부
하는 자선방송이다. 메인 BJ 한 명과 릴레
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게스트 BJ 5명이 참
가한다. 메인 BJ는 킥보드와 자전거로 국
토종주를 성공한 ‘집나온부식’이 맡았다.
이번 행사는 참가 BJ들의 아프리카TV 개
인 방송국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.

아프리카TV, ‘둘레길 기부 대장정’

NHN페이코는
‘페이코 모바일
식권’을 인천국
제공항 내 구내
식당과 CJ푸드
빌, 아워홈 등
40여개 식음료

매장에 적용했다. 면세점과 공항 상주직원
들은 구내식당을 포함해 다양한 가맹 매장
에서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으로 식권을 사
용할 수 있다. 제휴 매장은 모바일식권 뿐
아니라 페이코에 등록한 신용카드와 포인
트 결제도 지원해 일반 고객도 페이코 결
제를 이용할 수 있다. NHN페이코는 연내
공항 전체 식음료 가맹점으로 확대 적용할
계획이다. 김명근 기자

페이코 모바일식권, 인천공항에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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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2019년 12월 3일 화요일

‘2019 리그오브레전드(Lo
L) 올스타전’이 6일부터 8일까
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e스포
츠 아레나에서 열린다. 유명
선수들과 스트리머 등이 참가

해 이벤트성 경기를 펼친다.
참가 선수는 지역별 팬 투표를 통해 소

속팀이나 포지션 관계없이 2명의 선수가
선정됐다. 한국에서는 ‘페이커’ 이상혁,
‘클리드’ 김태민이 참가한다. 라이엇게임
즈 초청 선수로는 ‘피넛’ 한왕호가 선정됐
다. 이밖에 중국의 ‘도인비’ 김태상, ‘더샤

이’ 강승록, 북미의 ‘뱅’ 배준식, ‘코어장
전’ 조용인 등 해외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
선수도 참가한다.

각 지역별 유명인사도 참가하는데, 한국
에서는 전 프로게이머로 개인방송을 하는
‘앰비션’ 강찬용, 트위치TV 스트리머 ‘매
드라이프’ 홍민기 등이 함께한다.

3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경기를 치
른다. 한국 팬들에게는 2일차에 열리는 ‘한
국 vs 중국 5대5 결전’이 관심을 끈다. 올
해 올스타전에는 신규 게임모드 ‘전략적
팀 전투(TFT)’ 토너먼트가 포함돼 큰 볼거
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 LoL 프로
선수(꼬마)와 전략적 팀 전투 챌린저 플레
이어(전설이)가 팀을 이뤄 마음에 드는 자
선 단체를 위해 경쟁하는 형태다.

김명근 기자

‘페이커’ 이상혁·‘클리드’ 김태민, LoL 올스타전출전

6∼8일美라스베이거스서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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